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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함께하면서 경험한 빛과진리교회의 진실을 이야기해주세요.
최근, 여러가지 일로 기사화되고 있는 우리교회에 대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교회에 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헌신을 해도 은밀하게 즐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죄의 문제들도 해결되어 가며 삶의 변화들이 드러났지만, 사실 우리교회에서 하는 훈련의 강도가 높은 편이기에, 버티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놓았던 적이 있었고, 교회를 거의 나가지 않았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진실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교회 밖에서 관찰자로 보낸 시간들이 꽤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백수였고, 훈련을 놓은 후 저의 삶은 그전에 누렸던 여러가지 승리의 기쁨들이 많이 퇴색되어 있으며 자신감이 많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저에게서 뽑아낼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3년 반이란 시간동안 정말 동일하게 제게 관심갖고 제가 잘 되기만을 바라며 도와주셨습니다. 만약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교회였다면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돕는 교회는 미련한 교회입니다. 물론 저도 훈련을 하며 저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직면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의 제보자들의 상처에 대해서 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상처를 주었던 행동들을 돌아보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계속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협하고 거짓된 기사들로 인해 순수하게 훈련했던 저의 12년의 시간뿐 아니라, 3천명의 성도들의 삶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분명히 진실이 드러날 텐데, 여기서 멈추시길 바랍니다. 
(사)평화나무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위 내용은 진실만을 기록하였음을 서명합니다.
2020년   5월   11월 
             
빛과진리교회 성도 : 임 성 찬 (인)
